
온�가족이�함께�드리는�주일�가정예배
(4월� 5일� 종려주일)

인도:� 가족대표

이�시간�하나님께�주일�가정예배를�드리겠습니다.

기 원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인도자

“종려주일에�오후찬양예배를�가정예배로�하나님께�드립니다.�

하나님을�경외하며�영과�진리로�예배드리오니�우리의�예배를�기쁘게�받아� 주옵소서.�

우리� 주� 예수�그리스도의�이름으로�기원하옵나이다.� 아멘.”

신 앙 고 백 …………………… 사도신경 …………………… 다함께

찬 송 ……………………
150장(통� 135장)

갈보리산�위에
…………………… 다함께

기 도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맡은이

성 경 봉 독 …………………… 요한복음� 19:28-30 …………………… 맡은이

말 씀 나 눔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맡은이

합 심 기 도 …………………… 준비된�기도제목에�따라 …………………… 맡은이

찬 송 ……………………
144장(통� 144장)

예수�나를� 위하여
…………………… 다함께

주 기 도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다함께



본문� 요한복음� 19:28-30

28� 그� 후에� 예수께서� 모든� 일이� 이미� 이루어진� 줄� 아시고� 성경을� 응하게� 하려� 하사�

이르시되�내가�목마르다�하시니�

29� 거기� 신� 포도주가� 가득히� 담긴� 그릇이� 있는지라� 사람들이� 신� 포도주를� 적신� 해면을�

우슬초에�매어�예수의�입에� 대니�

30� 예수께서� 신� 포도주를� 받으신� 후에� 이르시되� 다� 이루었다� 하시고� 머리를� 숙이니� 영혼이�

떠나가시니라

말씀나눔

하나님께서� 이스라엘� 백성들에게� 허락하신� 예배� 공간은� 성전으로서,� 그중� 지성소에는� 1년에� 단�

한� 번,� 오직� 모든� 죄를� 대신� 도맡은� 희생제물의� 피� 흘림� 가운데� 대제사장� 한� 사람만이� 들어가�

하나님� 앞에� 설� 수� 있었습니다.� 그런데� 여기서� 중요한� 것은,� 이� 성전에서� 행하여지는� 모든� 것이�

영원한� 하늘� 성소의� ‘예표’이자� ‘그림자’일� 뿐이라는� 것입니다.� 온전한� 구원의� 역사가� 이루어지기�

전까지�허락된,� ‘임시적인�것’이었습니다.� 이것은�후에�예수님을�통해서�비로소�완성되었습니다.

예수님께서는� 그� 어떠한� 죄도� 범하지� 않으신,� 순결하고� 고귀한� 분이셨지만,� 십자가에� 달려� 우리

의� 죄를� 대신� 지셨습니다.� 예수님께서� 숨을� 거두시자,� 놀랍게도� 성전의� 휘장이� 찢어지고야� 말았

습니다.� 이것은� 예수님으로� 인해,� 누구나� 예수� 그리스도를� 믿으면,� 하나님� 앞에� 나아갈� 수� 있게�

되었다는� 것을� 의미합니다.� 오늘� 우리가� 함께� 읽은� 말씀� 가운데,� 예수님께서� 십자가에� 매달리신�

후,� 마지막으로� “다� 이루었다.”라고� 말씀하십니다.� 무엇을� 다� 이루신�것일까요?� 그것은� 바로� 하나

님과� 우리� 사이를� 가로막고� 있던� 죄의� 문제를� 온전히� 해결하고,� 다� 이루었다고� 선포하시는� 것이

었습니다.� 그분은� 스스로� 제단에� 드려지는� 희생의� 제물과� 같이� 자신을� 내어주셨습니다.� 그리고�

이를� 통해� 영원한� 대� 제사장으로서� 휘장을� 찢으시고,� 우리가� 하나님� 앞에� 나아갈� 수� 있도록� 길

을� 만들어� 주셨습니다.� 이로써� 우리가� 새� 언약의� 중보자가� 되시는� 예수� 그리스도의� 이름을� 의지

한다면,� 우리는� 하나님� 앞에� 언제든� 나아갈� 수� 있게� 되었습니다.� 이것이� 바로� 예수님의� 은혜요,�

예수님의� 사랑입니다.� 오늘� 말씀을� 마음에� 새기며,� 우리의� 죄를� 대속하시기� 위해� 십자가에� 달리

신� 예수님의� 은혜에� 감사드립시다.� 그리고� 예수님의� 십자가� 은혜로� 우리� 가운데� 이루신� 그� 화평�

속에,� 하나님과�더욱�친밀함을�누리는�믿음의�가정이�되시기를�소망합니다.

합심기도�제목

①� 오직� ‘예수� 그리스도’의� 이름만을� 의지하며� 하나님� 앞으로� 나아가는� 믿음의� 가정되게� 하소서.

②� 우리를� 위해� 십자가에� 달리신� 예수님의� 크나큰� 사랑에� 감사하며� 살아가는� 가정되게� 하소서.

③� 우리� 가정이� 믿음의� 반석� 위에� 서서� 삶의� 문제와� 고난,� 시대의� 어려움을� 이겨나가게� 하소서.

④� 무너져� 가는� 한국� 경제와� 사회를� 불쌍히� 여기시고,� 서민과� 소상공인의� 삶이� 회복되게� 하소서.

⑤� 주님의� 섬김을� 기억하며� 이� 땅의� 가난한� 자들과� 소외된� 자들을� 보살피는� 교회되게� 하소서.






